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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요시설 보안검색에서 기초가 되는 X-ray검색에서 판독요원들의 판독능력 향상 방법에 대

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색상과 구조로 판독하는 지금의 방법에서 대부분 폭발물에 대한 기초지

식만으로 판독이 진행되고 있어 폭발물의 구조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폭발물의 구조이해가 X-ray 판

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폭발물의 구조이해가 X-ray 판독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How Understanding of Explosive Structure Impacts on X-ray

Read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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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보안은 항공기 뿐 아니라 공항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모든 행위 중 보안

검색활동은 항공기 안전에 가장 중요하며 X-ray 검색은 이러한 보안검색활동에서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X-ray를 통해 촬영된 수하물의 형체가 4가지 색상으로 표현되어 화면에 표시되면 판독요원이 빠른 시간에

육안 분석하여 내용물에 대한 위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독요원들은 특수경비신임교육과 보안

검색교육을 이수한 특수경비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계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치명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항공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뒤로도 끊임없는 항공기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폭발

물에 의해 테러였다. 대부분 비슷한 체계로 보안검색이 행해지며 경우에 따라 더욱 강화된 보안검색 체계가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자면 9.11테러 이후의 항공기 폭발물 테러의

대부분이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최근의 사건 중 이집트 카이로발 러시아 여객기 테러나 소

말리아 모가디슈발 여객기의 경우 둘다 IED에 의한 폭발물 테러였다. 두 곳의 출발 공항의 보안이 허술한 이

유도 있었지만 검색과정에서 분명히 폭발물의 회로가 조립된 상태였지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KAL858 폭파사건 이후 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테러는 없었지만 위협은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면에서 아직 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만 최신 테러양

상에 발맞추어 대응해야 하며 더 앞서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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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색  상 판독기준 종    류

유기물 오렌지 색상/밀도 폭발물, 마약, 가죽제품, 음식류, 플라스
틱, 의류, 설탕, 지폐 등

무기물 청  색 모  양 금속류(총기, 실탄, 도검) 등 금속물질

혼합물 녹  색 색상/모양 유기물, 무기물의 혼합물, 가스 성분이 
들어있는 혼합물질 등

탐지불가
(고밀도)물질 흑  색 색상/모양 두꺼운 금속물질, 납 포함물질 등

Ⅱ, X-ray 판독과 폭발물의 구조이해의 관계

1. X-ray 판독

X-ray 판독은 방사선의 일종인 X-ray를 휴대 및 위탁 수하물에 투과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투과물의 밀

도에 따라 4색의 영상으로 나타내며 모니터 영상을 판독요원의 육안으로 판독하여 위해물질을 판단하게 된다.

<표Ⅱ-1 X-ray 판독 기준>

위 표와 같이 X-ray 판독은 물질의 성분과 밀도에 따른 4가지 색상으로 표현된 형태만으로 신속하게 위

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숙련도를 요한다.

2. 폭발물의 구조이해

현재의 X-ray 판독요원들은 매년 1회/8시간 정기교육을 받고 있지만 EOD요원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폭발물의 구조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표준폭발물 형태의 구조이해 만으로는 판독의 신뢰성을 높

일 수 없다는 가설이 만들어진다.

Ⅲ, 폭발물의 구조

폭발물은 기본적으로 「EDPS」79)라 하여 전기식 회로가 기본 구조이다. 비전기식 또한 전기가 아닌 연소에

의한 점화만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항보안검색요원들은 이러한 기본 구조에 대한 학습이 전부인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반해 최근의 사례를 보고 폭발물 또는 화공전문가라면 X-ray 판독 범위를 벗어난 구조

로 얼마든지 기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X-ray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발물 테

러범의 입장에서 폭발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항보안요원인 특수경비는

민간경비로써 폭발물 교육을 받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현재의

법규를 정비하여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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